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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과 AI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친 영향

을 탐색적으로 분석함.

•   2023년 말 기준 국내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5.0%로, 2022년 1.5%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아직 초기 확산 단
계임.

•   AI 도입 사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99인(3.5%)부터 500인 이상(16.9%)까지 규모가 커질수록 AI 도입률이 높아지는 양
상을 보임.

-   경상권(7.6%)과 수도권(6.0%)이 높은 AI 도입률을 보인 반면, 충청·강원권(1.7%)과 전라·제주권(0.8%)은 낮은 도
입률을 보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공부문의 AI 도입률은 각각 20.0%, 22.1%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2.4%
로 낮음.

-   AI 도입 사업체는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자산, 매출액, 부가가치 등 재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무형자산과 소프트웨

어 보유액, 연구개발비도 현저히 많아 기술투자 수준도 높음.

•   실질 및 명목 1인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를 보면, AI 도입 직후인 2023년에 AI 도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감률이 미도입 
사업체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AI 도입 초기의 안착 과정에 따른 부진이나 사업체 특성, 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단기적 결과일 수 있음.
-   AI 도입 사업체는 실질(13.9%→7.0%)과 명목(17.3%→16.5%) 모두 증가세가 약화되고, 미도입 사업체는 실질

(11.8%→7.9%)은 둔화되었으나 명목(15.2%→17.5%)은 확대됨.

•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모두 유사한 고용 증감률 추이를 보여, AI 도입 직후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숙련수준별 구성비를 볼 때, AI 도입 사업체는 고용구조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AI 도입 사업체의 고용 증감률은 6.9%→4.5%→6.3%이고, 미도입 사업체는 

3.2%→0.9%→3.0%로, 경향성이 유사함.
-   2019년 대비 2023년에 AI 도입 사업체에서 고숙련 비중이 30.3%에서 35.6%로 5.3%p 증가하고 저숙련 비중이 

9.4%에서 5.0%로 4.4%p 감소한 반면, 미도입 사업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AI 도입 사업체는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기술 부족(49.8%)’과 ‘과도한 비용(48.7%)’이라고 응답하여, AI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본 분석은 AI 도입 초기 시점의 탐색적 분석에 해당하므로 패널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AI 도입의 중장기적 효과

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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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2022년 11월 30일 미국 OpenAI의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Art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OECD ICT Access and Usage Database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AI 도입률은 2023년 8.7%에서 2024년 

14.2%, 2025년 20.2%로 빠르게 증가함(OECD, 2026).1)

•   기존의 자동화 기술이 대체로 정형적·반복적 업무를 대체해 온 것과 달리, 생성형 AI는 비정형 인지 업무까지 수

행 범위를 확장하면서 생산성은 물론 직무 수행 구조, 노동력 구성, 업무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Brynjolfsson et al., 2025),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AI의 도입 기간이 길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횡단

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서 2023년 말 기준 ‘AI 도입이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부가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해짐.

•   본고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확산이 본격화된 2023년 말 기준 한국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과 그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다만 2023년은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초기 시점이므로 이하의 분석 결과는 단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의 한계는 결론에서 후술함.

2. 분석자료

•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과 생산성 및 고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

(Workplace Panel Survey)」를 활용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의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및 재무 현황, 인적자원 관

리 및 개발, 노사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패널조사임.

•   사업체패널 10차 조사에서는 AI와 관련된 내용을 부가조사함.

-   해당 설문은 2023년에 출판된 OECD 보고서인 『�e Impact of AI on the Workplace : Main Findings from the 

OECD AI Surveys of Employers and Workers』의 사업주 대상 설문을 벤치마킹하여 구성함(OECD, 2023; 이경

희 외, 2025).

-   본 조사에서 ‘AI’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요구되는 작업을 스마트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또한 ‘AI 도입’은 AI를 사용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 또는 유지·관리를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까지 포함함(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 2026).

1)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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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도입 현황 및 도입 사업체 특성 등 2023년 현황은 사업체패널 10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2023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사업체패널 10차 조사에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AI 도입 현황 및 도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분석대상 표본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1>을 참조.

<표 1> 횡단면 분석용 데이터셋 표본 수

(단위 : 개소, %)

AI 활용 AI 미활용 전체

가중 표본 수   171 (7.2)  2,198 (92.8)  2,369 (100.0)

표본 수 3,484 (5.0) 65,883 (95.0) 69,36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   AI 도입과 생산성 및 고용의 변화는 사업체패널 8~10차 자료를 활용하여 포착함.

-   최신의 AI 기술 확산 효과를 확인하고자, ‘2023년에 AI를 도입한 사업체’와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함. 분석대상 표본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2>를 참조.

-   2023년 이전에 AI를 도입한 사업체는 표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와는 기술적 성

격이 다를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함.

-   생성형 AI 도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도입 시점에 근접한 사업체패널 8~10차 3개 시점의 자료를 활용함.

<표 2> 패널 분석용 데이터셋 표본 수

(단위 : 개소, %)

AI 활용 AI 미활용 전체

가중 표본 수

2019년 1,624 (2.5) 63,214 (97.5) 64,838 (100.0)

2021년 2,021 (3.0) 65,328 (97.0) 67,349 (100.0)

2023년 2,450 (3.6) 65,883 (96.4) 68,333 (100.0)

표본 수

2019년   113 (4.1)  2,643 (95.9)  2,756 (100.0)

2021년   110 (4.3)  2,425 (95.7)  2,535 (100.0)

2023년   125 (5.4)  2,198 (94.6)  2,323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10차 자료.

3. AI 도입 현황 

•   국내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2015년 0.03%에서 시작하여 2022년까지 1%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5.0%로 급격히 

증가함.

•   「사업체패널조사」는 패널조사 특성상 표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안정적인 사업체에 편중되었을 가능성

이 있을 뿐 아니라, 고정패널 표본이므로 2015년 이후 신규 진입 사업체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아 신생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 결과와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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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2)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 2018년 2.7%,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4.0%, 2022년 

4.5%, 2023년 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국가데이터처, 2024).

-   2023년 말 기준 AI 도입률은 「사업체패널조사」 5.0%, 「기업활동조사」 6.4%로, 조사설계(목표모집단, 조사대

상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두 자료의 수치는 대체로 부합함.

-   다만 2023년 이전 사업체패널 10차 조사의 AI 도입률이 「기업활동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2024년에 

과거 도입 시점을 소급하여 조사함에 따른 응답 편의로 보임.

4. AI 도입 사업체 특성3)

•   본 장에서는 AI 도입 사업체의 특성을 규모, 산업, 지역, 기업 소속 등과 같은 기본 항목과 재무 및 기술 투자 현황

을 중심으로 분석함.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간 특성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업체에서 AI를 도입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국내 사업체의 AI 기술 도입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 경상권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AI 도입률은 30~99인 3.5%, 100~299인 8.7%, 300~499인 12.4%, 500인 이상 16.9%로 규

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산업별 AI 도입률은 비제조업 사업체가 5.7%로 제조업 사업체(3.4%)에 비해 1.7배가량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상권(7.6%)과 수도권(6.0%)에서 높은 AI 도입률을 보인 반면, 충청·강원권(1.7%)과 전라·제주권

(0.8%)은 낮은 도입률을 보여 지리적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대규모 제조업 사업체가 밀집한 경상권과 

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 기업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영리 '회사법인'이다. 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더라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3)	 AI 도입 사업체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경희 외(2025)의 제3장 제4절을 참고한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그림 1] AI 도입 현황

(단위 : %)

자료 : 1)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2) 국가데이터처(2024), 「기업활동조사」, 산업중분류별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 및 활용분야(2026. 5. 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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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속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공부문의 AI 도입률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도

입률은 2.4%로 저조함.

-   AI를 도입한 사업체의 평균 업력은 29.0년으로,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29.6년)에 비해 다소 낮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음.5)

<표 3> AI 도입 여부별 사업체 특성(2023년)

(단위 : 개소, %)

도입 미도입 전체

전 체 3,484 (  5.0) 65,883 (95.0) 69,367 

규모

30~99인 1,886 (  3.5) 51,765 (96.5) 53,651 

100~299인 1,036 (  8.7) 10,863 (91.3) 11,899 

300~499인   228 (12.4)  1,615 (87.6)  1,843 

500인 이상   334 (16.9)  1,640 (83.1)  1,974 

산업
제조업   703 (  3.4) 19,671 (96.6) 20,373 

비제조업 2,781 (  5.7) 46,212 (94.3) 48,994 

지역

수도권 1,912 (  6.0) 30,204 (94.0) 32,116 

충청·강원권   183 (  1.7) 10,516 (98.3) 10,699 

전라·제주권    76 (  0.8)  9,086 (99.2)  9,162 

경상권 1,314 (  7.6) 16,077 (92.4) 17,390 

기업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1 (20.0)  1,959 (80.0)  2,450 

중견기업1) 1,858 (  8.0) 21,440 (92.0) 23,297 

중소기업 1,055 (  2.4) 42,200 (97.6) 43,255 

공공부문    81 (22.1)    284 (77.9)    365 

업력(년) 29.0 29.6 29.6

주 : 1) ‘중견기업’은 민간부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   AI 도입 사업체는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자산, 매출액, 부가가치6) 등 모든 재무지표7)에서 규모적 우위를 보이

고 있어, 재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함.8)

-   2023년 기준 AI 도입 사업체의 평균 자산은 2조 원이 넘어 미도입 사업체(6,779억 원)의 3.1배에 달함.

-   AI 도입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6,034억 원으로 미도입 사업체(3,501억 원)에 비해 약 1.7배 높은 수준임.

-   평균 부가가치 역시 AI 도입 사업체가 1,543억 원으로 미도입 사업체(633억 원)보다 약 2.4배 많게 나타남.

•   AI 도입 사업체는 무형자산 및 소프트웨어 보유액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 모두 미도입 사업체를 크게 상

회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 축적 및 기술 투자 역량이 높은 사업체에서 AI 도입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

-   2023년 기준 AI 도입 사업체의 평균 무형자산은 1,079억 원으로 미도입 사업체(106억 원)보다 10배가량 많음.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AI 도입 사업체가 5.2%로 미도입 사업체(2.3%)의 2배를 넘는 수준임.

5)	 이는 「사업체패널조사」가 2015년부터 고정패널표본으로 설계됨에 따라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 없어, 2023년 기준 최소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사업체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6)	 부가가치는 세전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및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사업체패널조사」는 해당 산출값을 별도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7)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하나, 재무정보는 기업 단위로 수집된다. 즉, 표본에 포함된 사업체가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 소속인 경우, 해당 사업체의 재무정보는 

기업 전체에 대한 것이 반영된다.

8)	 다수 사업체인 경우 기업 전체의 재무정보가 반영되므로 해석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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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AI 도입 사업체의 평균 보유액(42억 원)이 미도입 사업체

(7억 원)에 비해 6배가량 많게 나타나, AI 도입 사업체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및 디지털 자산 보유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   연구개발 투자 여부는 AI 도입 사업체(24.4%)와 미도입 사업체(23.2%)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지

출된 연구개발 투자비는 도입 사업체가 7억 원으로 미도입 사업체(3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음.

<표 4> AI 도입 여부별 기술 투자 현황(2023년)

(단위 : 백만 원, %)

도입 미도입 전체

자산

무형자산 107,898 10,620 15,891 

자산 중 무형자산 비중(%) 5.2 2.3 2.5 

소프트웨어 4,153 684 872 

자산 중 소프트웨어 비중(%) 0.6 0.2 0.2 

연구개발
연구개발 투자비 666 282 301 

연구개발 투자 여부(%) 24.4 23.2 23.3 

주 : 무형자산 분석 시 극단값(outlier)을 정제한 후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5. AI 도입과 생산성9)

•   AI를 도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채택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65.3%)’이 가장 높았

고, 이어 산업재해 감소(25.4%), 인건비 절감(23.2%), 숙련 인력 부족 해결(16.0%) 순으로 나타남.10)

•   이에 본 장에서는 사업체들이 AI 도입의 주된 이유로 언급한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패널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9) ‌�본 장에서는 1인당 매출액을 생산성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재무정보는 고용정보와 달리 나이스신용정보 자료로 대체되므로 전체 사업체의 70~80% 정도만 

포괄된다. 따라서 항목별 결측치로 인한 시계열적 표본 구성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사업체패널 8~10차에 모두 응답한 균형 패널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 사업체패널조사 부가조사 문항(AI033-AI036)을 참고한다.

[그림 2] AI 도입 여부별 재무 현황(2023년)

(단위 : 백만 원)

주 : 각 지표별 세로축 기준은 상이하며, 시각적 가독성을 위해 조정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자산 매출액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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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면 데이터셋으로 두 집단을 비교할 경우, 앞의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AI 도입 사업체의 재무 규모가 현

저히 크기 때문에 AI 도입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패널 데이터셋(표 2 참조)을 활용하여, AI 도입 사업체(2023년 도입)와 미도입 

사업체(한 번도 도입하지 않음)의 생산성 추이를 3개 시점에 걸쳐 비교하고자 함.

•   [그림 3]에 나타난 노동생산성의 대리변수인 실질 1인당 매출액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AI 도입 사업체가 미도입 사업체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AI 도입 사업체의 실질 1인당 매출액은 2019년 633백만 원, 2021년 626백만 원, 2023년 620백만 원으로 미도입 

사업체(2019년 398백만 원, 2021년 439백만 원, 2023년 452백만 원)보다 높게 나타나, AI를 도입한 사업체는 

도입 전부터 미도입 사업체보다 생산성이 높은 집단임을 확인함.

•   [그림 3]의 실질 및 명목 1인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를 보면, AI 도입 직후인 2023년에 AI 도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감률이 미도입 사업체보다 낮게 나타남.

-   2023년에 두 집단 모두 실질 증감률(도입: 13.9% → 7.0%, 미도입: 11.8% → 7.9%)이 전 기간 대비 둔화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   명목 1인당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미도입 사업체는 15.2%에서 17.5%로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AI 도입 사업

체는 2021년 17.3%에서 2023년 16.5%로 다소 감소하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둔화됨.

-   이처럼 실질과 명목 모두에서 AI 도입 사업체의 생산성 둔화가 나타난 것은 AI 도입 초기의 안착 과정에 따른 

부진이나 사업체 특성, 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단기적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본 분석의 

AI 도입 사업체는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AI 도입 초

기 단기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부합함(McElheran et al., 2025; Brynjolfsson et al., 2018).

-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점 이중차분법(staggered DID)으로 분석한 이경희 외(2025)에서도 AI 도입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일관됨.

[그림 3] AI 도입 여부별 1인당 매출액 수준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백만 원, %)

주 : 1) 음영 처리된 부분은 AI 도입 시점임. 

 2) 증감률 지표의 경우 극단치(outlier)를 정제한 후 분석함.

 3) 실질로 표기된 금액 지표는 2020년 기준 실질 금액으로 환산된 수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10차 자료.

실질 1인당 매출액 실질 1인당 매출액 증감률 명목 1인당 매출액 증감률



08KLI PANELBrief

6. AI 도입과 고용

•   고용은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 또는 보완 효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변수임. 여기서는 AI 도

입 여부가 사업체의 고용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패널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함(표 2 참조).

•   [그림 4]에 나타난 전체 근로자11) 수 현황을 보면,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AI 도입 사업체는 미도입 사업체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2배가량 많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2023년 기준 AI 도입 사업체의 평균 전체 근로자 수는 200.5명이고, 미도입 사업체는 101.0명임.

•   전체 근로자 증감률 추이를 보면, AI 도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고용 규모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AI 도입 사업체는 2019년 6.9%에서 2021년 4.5%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6.3%로 다시 증가하였고, 미도입 사

업체도 동일한 추이(2019년 3.2%, 2021년 0.9%, 2023년 3.0%)를 보여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 추이는 AI 도입 여

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

-   2021년의 고용 둔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경기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의 반등은 

엔데믹 이후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12)

-   이러한 결과를 통해 AI 도입이 단기 고용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줌. 다만 이경희 외

(2025)에서 동일 자료를 다시점 이중차분법(staggered DID)으로 분석한 결과 AI 도입이 직접고용을 유의미하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엄밀한 인과추론을 위해서는 패널 자료의 축적과 함께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다음으로 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숙련수준에 따른 구성비를 분석함(표 5 참조).

-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과 전문직을 ‘고숙련’, 사무직, 생산직 및 서비스·판매직을 

‘중숙련’, 단순직을 ‘저숙련’으로 구분함.

11) ‌�사업체패널조사의 ‘전체 근로자’는 조사 대상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되며, 정규직 근로자와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가 포함된다(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 2026).

12) 이원진 외(2023)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된 후 2022년 초반에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4] AI 도입 여부별 전체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주 : 1) 음영 처리된 부분은 AI 도입 시점임.

 2) 증감률 지표의 경우 극단치(outlier)를 정제한 후 분석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10차 자료.

전체 근로자 평균 전체 근로자 증감률



09KLI PANELBrief

•   AI 도입 사업체는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고숙련의 비중은 증가하고 저숙련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고숙련의 비중은 2019년 30.3%에서 2023년 35.6%로 5.3%p 증가함.

-   반면, 저숙련의 비중은 2019년 9.4%에서 2023년 5.0%로 4.4%p 감소하고, 중숙련은 60.3%에서 59.4%로 소폭 감

소(-0.9%p)함.

•   미도입 사업체는 숙련수준별 구성비가 큰 변동 없이 기존의 고용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임.

-   미도입 사업체 역시 2019년 대비 2023년에 고숙련의 비중이 1.7%p 증가하고 저숙련의 비중이 1.3%p 감소하였

으나, 그 변화폭은 AI 도입 사업체에 비해 현저히 작음.

•   AI 도입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 AI 도입 사업체의 고숙련 비중 증가와 저숙련 비중 감소는 정형적·반복적 업무

의 AI 대체와 고숙련 인력 수요 증가라는 기술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의 흐름

과 부합하는 결과로 보임(Autor et al., 2003; Eloundou et al., 2024).

-   다만 생성형 AI가 비정형 인지 업무까지 수행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숙련 직종에 대한 영향도 주

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표 5> AI 도입 여부별 직종 구성 변화

(단위 : %)

2019년 2021년 2023년 2023년 - 2019년

도입

고숙련 30.3 32.1 35.6  5.3 

중숙련 60.3 60.5 59.4 -0.9 

저숙련  9.4  7.4  5.0 -4.4 

미도입

고숙련 27.1 28.6 28.8  1.7 

중숙련 59.3 57.8 58.9 -0.4 

저숙련 13.6 13.6 12.3 -1.3 

주 :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과 전문직을 ‘고숙련’, 사무직, 생산직 및 서비스·판매직을 ‘중숙련’, 단순직을 ‘저숙련’으로 구분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10차 자료.

7. AI 도입에 대한 인식과 장애요인

•   본 장에서는 AI가 고용, 생산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과 AI 도입 사업체가 

실제 경험한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AI 도입 확산은 현재 당면한 과제인 만큼 사업체의 AI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먼저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고용 규모, 생산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표 6 참조).13)

13) 사업체패널조사 부가조사 문항(AI045, AI046, AI048, AI081-AI08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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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도입 사업체는 ‘실제 영향’을, 미도입 사업체는 ‘향후 10년에 대한 예측’을 응답함.

•   세 지표 모두 AI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름’의 응답 비중이 최소 48.7%에서 최대 79.4%로 높게 나타남.

-   특히 AI 도입 사업체의 ‘모름’ 비중은 미도입 사업체보다 높았는데, 이는 AI 도입 초기여서 AI를 도입한 사업

체조차 AI 효과의 방향성을 확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   AI 기술로 인해 전체 고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도입 사업체가 28.0%로, AI 도입 사업체

(4.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미도입 사업체에서 AI가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AI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 불안 심리를 해소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AI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AI 도입 사업체 28.9%, 미도입 사업체 27.8%로 집단 간 편

차 없이 20% 후반대로 나타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AI 도입 사업체

가 25.7%로 미도입 사업체(7.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이 AI를 도입한 사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만큼, 도입 경험을 미도입 사업체에 적극

적으로 공유함으로써 AI 도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 AI 도입 여부별 AI 영향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2023년)

(단위 : %)

증가/긍정 감소/부정 영향 없음 모름

전체 고용 규모
도입  0.0  4.3 16.3 79.4 

미도입  2.6 28.0 14.8 54.6 

근로자의 생산성
도입 28.9  5.8  9.5 55.7 

미도입 27.8  3.2 20.2 48.7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도입 25.7 0.0 12.1 62.2 

미도입  7.2  2.3 39.6 50.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그림 5] AI 도입의 장애요인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10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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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도입한 사업체들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AI 도입 및 활

용에 관한 기술 부족(49.8%)’과 ‘과도한 비용(48.7%)’이라고 응답함(그림 5 참조).14)

-   절반에 달하는 사업체가 AI에 대한 기술·역량 부족과 재무적 부담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AI 도입 확

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   약 30%의 사업체가 기술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나타나나, 본 데이터가 생성형 AI

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2023년의 상황을 반영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AI 기술의 확산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

기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

어야 함을 시사함.

8. 요약 및 결론

•   본고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과 AI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함. 이를 통해 AI 도입 초기 단계의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AI 확산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AI 도입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5.0%로 2022년(1.5%)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

으나 아직은 초기 확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의 2023년 AI 도입률은 6.4%로 나타나 두 자료의 수치가 대체로 부합함.

•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간 규모, 지리적 위치, 기업 소속, 재무지표 및 기술 투자 현황 등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여, 두 집단 간 이질성을 확인함.

-   AI 도입은 대규모 사업장, 대규모 제조업체가 다수 분포한 경상권과 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재무 규모가 크며 기술 투자 역량이 높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AI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   AI 도입 사업체는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집단이나, AI 도입 직후에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

상을 보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AI 도입 사업체의 실질 1인당 매출액(생산성 대리지표)이 미도입 사업체보다 높게 나

타나, AI 도입 사업체가 도입 전부터 생산성이 높은 집단이었음을 시사함.

-   AI 도입 직후인 2023년에 AI 도입 사업체의 실질 및 명목 1인당 매출액 증감률 모두 도입 이전에 비해 성장세

가 둔화되었는데, 그 폭이 미도입 사업체보다 크게 나타남. 이는 AI 도입 초기의 안착 과정에 따른 부진이나 사

업체 특성, 거시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단기적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모두 고용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3년 다시 회복하는 동일

14) 사업체패널조사 부가조사 문항(AI068-AI07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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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성을 보여, AI가 도입 직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I 도입 사업체는 2019년 6.9%에서 2021년 4.5%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6.3%로 다시 증가하였고, 미도입 사

업체도 동일한 추이(2019년 3.2%, 2021년 0.9%, 2023년 3.0%)를 보임.

-   2021년의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기 위축으로 보이며, 2023년의 반등 또한 엔데믹 이후 고용 시장

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AI 도입 사업체에서 고숙련 비중의 증가와 저숙련 비중의 감소가 두드러져 고용구조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AI 도입 사업체는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고숙련의 비중은 증가하고 저숙련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미도입 사업체는 숙련수준별 구성비가 큰 변동 없이 나타남.

•   AI 도입에 대한 인식을 보면, AI 미도입 사업체를 중심으로 AI의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입 사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안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AI 도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AI 도입의 주된 장애요인을 파악한 결과,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기술 부족(49.8%)’

과 ‘과도한 비용(48.7%)’이 꼽힘.

•   이상의 탐색적 분석 결과로 볼 때, AI 도입은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용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용구조의 질적 변화는 진행되고 있음. 다만 생산성 향상 효과는 단

기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음.

-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간 특성 차이가 뚜렷한 만큼, 중소기업과 도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초

기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

는 지원책과 중장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AI 미도입 사업체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도입에 따른 고용구조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본 분석은 생성형 AI가 도입된 직후인 2023년 데이터를 활용한 탐색적 분석으로, AI 도입의 중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패널 자료의 축적이 필요함. 특히 분석 기간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있어, AI 도입 

효과와 거시경제적 요인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AI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간 이질성이 커, 탐색적 분석을 통해 관찰된 차이가 AI 도입의 직접적 효과인

지 사업체의 사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이는 추후 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임.

-   「사업체패널조사」는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

며, 고정패널 표본이므로 2015년 이후 신규 진입 사업체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2023년의 분석 결과는 현재의 AI 현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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